
연예 > 연예일반

허경환 "이상형 조건 20→4개 남아…50살 전에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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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허경환. (사진 = KBS2 '말자쇼' 캡처) 2026.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코미디언 허경환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1일 방송된 KBS 2TV '말자쇼'에 허경환이 출연했다.

이날 김영희는 "22기 공채 개그맨들이 물이 올랐다. 허경환, 양상국, 정범균 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물었다. 

허경환은 "절대 그런 건 없다"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웃음을 드

리겠다"고 했다. 

정범균은 KBS 22기 남자 개그맨 가운데 허경환과 양상국만 미혼 상태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관객들에게 누가 먼저 결혼할 것

같은지를 질문했다. 방청석에서는 허경환의 이름이 나왔다. 

이에 허경환은 "세 살 어린 양상국은 여유가 있지만 나는 급하다"라며 "50살이 되기 전에 가야 한다"라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

놓았다. 

이상형에 대한 질문에는 "30대 초반에는 이상형 조건이 20개 정도 있었는데 5년 주기로 5개씩 사라졌다"며 "지금은 4개 정도

남았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잘 웃고 밝은 사람이 좋다"고 현재 이상형을 공개했다.

허경환은 '개그맨실에서 연애설이 난 적이 없다'고 묻자 "연애가 걸리고 안 걸리고를 떠나 개그에 집중했다"며 "제 앞에 김영희

씨가 앉아 있어서 연애를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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